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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년만에아시안컵축구대회정상을노

리는 한국이 2015년 1월 호주에서 열리는

아시안컵에서 4강 정도의 성적을 낼 것이

라는전망이나왔다

호주일간지시드니모닝헤럴드는 25일

2015년 아시안컵 본선에 오른 16개 나라

의전력을분석하며나라별로예상성적까

지제시했다

이에 따르면 한국은 4강까지 오를 것이

라는전망이다

시드니 모닝 헤럴드는 한국에 대해 우

선 조별리그에서 오만이나 쿠웨이트를상

대로 별다른 저항을 받지 않고 이겨야 한

다며 같은 조인 호주는 개최국의 이점

이있어꺾기쉽지않을것으로내다봤다

이 신문은 결국 4강에서 일본과 만나

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보며 최종적

으로 4강을한국의예상성적으로정했다

주요 선수로는 손흥민(22레버쿠젠)을

지목했다

손흥민을 박지성의 뒤를 이은한국대

표팀의 간판선수로 평가한 이 신문은

그의 젊은 나이를고려하면손흥민은 이

번 대회에서 가장 높은 가치를 지닌 선수

라고할수있다고도치켜세웠다

또 주목해야 할 와일드카드로는 차두

리(34서울)를 꼽으며 10살 어린 선수보

다도더왕성한체력으로그라운드를누빈

다고경계심을내보였다

이번 아시안컵국가대표에서제외된박

주영(29알샤밥)은호주프로축구리그스

카우트들이눈여겨볼만한선수라고추천

해눈길을끌었다

대회 4강으로는 한국과 호주 이란 일

본을 지목했고 이 중에서 결승에는 이란

과일본이진출할것으로예상했다

우승 가능성 쪽에서는 이란에 좀 더 무

게를실었다

중국 우즈베키스탄 사우디아라비아와

함께 B조에들어간북한은조별리그를통

과하기어려울것이라는전망이다

울리슈틸리케감독이이끄는한국축구

대표팀은 27일 호주로 출국하며 1월10일

에오만과조별리그 1차전을치른다

연합뉴스

한국 4강전서일본에진다고?

호주언론아시안컵예상우승은이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레알 마드리

드사진)가 세계 최고의 축구 선수로

평가됐다

영국 신문 가디언은 25일 현역 선수

및은퇴선수 국내외미디어관계자등

전문가 73명으로 이뤄진 투표인단에게

평가를의뢰 전세계축구선수들을대

상으로 평점을 매겨 호날두를 2014년

최고의축구선수로선정했다

최근 2년간리오넬메시(FC바르셀로

나)에게 가디언 선정 최고의 축구 선수

1위를내주고 2위에머물렀던호날두는

올해평점 2899점으로 2801점의메시를

따돌리고 1위에올랐다

바이에른 뮌헨 소속의 마누엘 노이

어 아리언로번 토마스뮐러가나란히

35위를차지했다

아시아 선수로는 손흥민(레버쿠젠)

이 공동 110위로 가장 높은 순위에 올

랐다

손흥민은 가나의 아사모아 잔(알아

인)과 순위가 같았다 일본의 오카자키

신지(마인츠)가 116위로 그 뒤를 이었

다

상위 100명가운데바이에른뮌헨소

속이 12명으로 가장 많았고 FC바르셀

로나 소속이 10명 첼시와 레알 마드리

드가 9명씩이었다

소속리그별로보면잉글랜드프리미

어리그가31명 스페인프리메라리가는

25명이었고독일 분데스리가는 15명이

었다

나라별로는 스페인(14명) 독일(11

명)브라질(9명) 아르헨티나(8명)순이

었다 연합뉴스

축구올세계최고는호날두메시 2위

한국 장거리 스피드스케이팅의 간판스

타 이승훈(대한항공)이 제69회 전국남녀

종합선수권대회에서우승했다

이승훈은 24일 서울 공릉동 태릉국제

스케이트장에서 열린 대회 둘째 날 남자

부 1500m(1분50초70)와 10000m(14분08

초98)에서모두 1위에올랐다

전날 500m 2위 5000m 1위로종합순위

에서 중간 1위를 달린 이승훈은 이날 두

종목에서모두 1위에올라최종합계 156

921점을획득 종합선두를지켰다

종합선수권대회는 남자부 기준으로 이

틀동안 500m와 1500m 5000m 10000m

를 치러 기록을 점수로 환산해 종합 순위

를가린다 기록을점수화하기때문에 수

치가낮을수록순위가높다

이승훈에 이어 2위는 김철민 3위는 주

형준(이상한국체대)에게돌아갔다

이번종합선수권대회상위선수는국제

빙상경기연맹(ISU) 월드컵 5차대회결과

를바탕으로정해지는국가별쿼터에따라

내년 3월 캐나다에서 열리는 올라운드 세

계선수권대회에출전하게된다

여자부에서는김보름(한국체대)이 전날

500m 3000m에이어이날 1500m(2분04

초58)와 5000m(7분34초40)까지 4개 종목

모두 1위를휩쓸어정상에올랐다

같은기간열린제41회전국남녀스프린

트선수권대회에서는 김준호(한국체대

144635점)가남자 단거리 최고의 스타 모

태범(대한항공145455점)을 제치고 우

승을차지했다

스프린트선수권대회에서는 이틀간 500

m와 1000m를 두 차례씩 뛰어 기록을 점

수로환산 순위를매겨 최고의 단거리 선

수를뽑는다

이날김준호는 500m 2차레이스에서모

태범(35초47)과 김성규(서울시청35초78)

에이어 3위(35초81)에올랐고 1000m 2차

레이스에서는 5위(1분12초94)에 머물렀

다

그러나 전날 500m 1차 레이스에서 1위

에 오르는 등 선전하면서 종합 순위에서

당당히 1위에올랐다

이상화(서울시청)와 박승희(화성시청)

가 불참한 여자부에서는 김현영(한국체

대) 장미(한국체대) 남예원(경희대)이

13위에자리했다

이번 스프린트선수권대회의 상위 선수

는 ISU 월드컵 6차대회결과로결정되는

국가별 출전권 배분에 따라 내년 2월 말

카자흐스탄에서개최되는스프린트 세계

선수권대회에나선다 연합뉴스

스피드스케이팅이승훈 전국 선수권대회종합우승

영국가디언誌발표

3위노이어4위아르언로번

손흥민 110위아시아최고

여자부김보름전종목1위정상

김준호 단거리서모태범꺽어

호날두


